
 
 

 

고즈넉한 숲길이 화면의 중앙을 가로지르며, 마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드러내는 커다란 크기의 

캔버스가 전시장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 그림들은 제주도 숲 속을 거닐며 느낀 감성을 감각적으로 그려낸 이광호(47) 작가가 2 년여에 걸쳐 

붓으로 그려낸 ‘그림 풍경’을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1 관에 12 월 16 일부터 공개한 모습이다. 

 

 

작가는 겨울 숲의 특정 장소를 시간의 변화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장면을 포착하고, 빠른 붓질과 

레이어를 통해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숲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다. 

 

 

이전 작업인 ‘Inter-View',’선인장‘ 작업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반해, 이번 ’그림 풍경‘에서는 작가 스스로 숲 속으로 직접 들어가 뒤엉켜 있는 넝쿨과 잔가지 속에서 

구획된 대상이 아닌 겨울 숲 풍경 자체의 분위기를 실감나게 그려낸다. 

 



 

 

“숲 안에 들어가서 직접 느낀 것이 감각적 요소가 더욱 강하게 드러났죠. 시각과 함께 촉각까지도 작업으로 

옮겨 올 수 있는 것에 매력을 가지게 됐죠” 

 

 

이광호가 그려낸 나무 넝쿨과 덤불 덩어리는 그가 보고 담아온 겉모습이 아니다. 직접 풀숲으로 들어가 

그들과 호흡을 하며 교감을 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어떤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함께하는 덤불의 분위기를 붓을 든 화가의 몸짓을 통해 

그려낼 뿐이다. 

 

 

“붓에 물감을 뭍이고 캔버스에 첫 획을 긋는 순가 자연스럽게 감정이 붓에 전달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시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 걸려 있는 대형 풍경 작품들은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그 안을 거닐며, 언제인가 

가봤던 장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느낌을 관객들에게 부여한다. 

 

 

이광호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마음속의 숲의 정령이 있다고 한다. 숲을 바라본다는 것은 형태가 있는 

외곽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면이 마음에 인식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포착한 장면이 작가 고유의 기법인 고무 붓과 바늘의 사용으로 거친 질감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을 통해 화면은 작가의 그리는 행위에서 전달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련의 육감적인 느낌을 

지니게 되고, 구상적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여러 층의 물감으로 인해 뭉개지고 벗겨짐으로써 작가가 

남긴 흔적으로서의 터치들로 인해 추상적인 화면으로 화면을 완성한다. 

 

 

이광호의 ‘그림 풍경’은 개념 혹은 아이디어 대신 그림이 가진 본질적 조건들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만지듯이 보고, 보면서 만지듯이 그린다. 이러한 점에서 작가에게 있어 그리는 행위는 그 행위 바깥에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 그리는 행위는 그것이 수행되는 과정 자체로서 이미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다. 전시는 2015 년 

1 월 25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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